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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2019-5-27.
루카의 복음. 1,39-56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묵상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모님은 마치 우리의 교회 건물을 장식하는 성인들의 조각상 같이 움직임이 없고, 하늘을 보며 기도손을 하는...어느 일에나 서두름이 없이 침착하고 관상적인 여인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매우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성모님은 “서둘러” 갔다고 전합니다. 비록 성모님께서 절대로 걱정이 없고 충동적이지 않은 확실히 관상적인 여인일지라도, 성모님께서는 행동의 여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떤가요? 성모님의 가족의 경우는요? 만약 사람들이 요셉이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성모님은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탄생을 위한 준비는 어떤가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보다도 성모님께서는 늙어서 잉태한 엘리사벳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서둘러’ 출발하는 것 외에 성모님께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사벳을 도와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성모님은 생각할 걱정거리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모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있는 그저 독실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조각상 같은, 행동의 여인으로 슈퍼 히어로 같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시며 즉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시어 함께 계십니다. 설령 성모님의 사촌을 돕기 위해 ‘서둘러’ 가셨는데...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더 빨리 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제 곁으로 날아오시는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편안한가요. 성모 마리아, 나의 어머니여 당신과 같은 어머니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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